
한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설 부인
김승연 회장, 검토 안했다 입장 밝혀 … 업계에서는 인수 가능성 제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자원개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문제에 대해 검토

한 적이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연 회장은 10월8일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부인 고(故) 이정화 여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아산병원에서 문상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국내 M&A(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할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에 한화가 관심

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말 군 복무를 마치는 장남 동관씨의 경영승계 여부 등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제대한 후에 경

영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김승연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산업은행과 이행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조정을 벌이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가는 데까지 가야할 것”이라며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북서 해상과 육상에 천연가스 판매를 위한 생산ㆍ처리 및 운송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조957억원을 투자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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